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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간안내문

백만 번이고 다시 태어나고 싶도다.  

백만 번이고 다시 태어나 이 책들을 모두 읽고 싶도다…  

책벌레들이라면 공감하지 않고는 못 배길 장엄한 세계. 

—김연수(소설가) 

『종이달』의 가쿠타 미쓰요와 『장서의 괴로움』의 오카자키 다케시가 함께 쓴  

도쿄 헌책방 순례기! 



헌책방은 일반 서점보다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장소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전쟁을 사이에 둔 종이의 역사가 있고, 출판사와 작가의 시행착오가 있으며, 인쇄술

의 변화가 있고, 사람들의 생활이 있으며, 조상의 지혜와 장난기가 있고, 시대의 색

과 거기서 불거져나온 선(線)이 있으며, 그리하여 끝없는 낭만이 있다. 

_가쿠타 미쓰요(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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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책방 순례의 목적은 그저 책을 사러 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 가게에 이르기까지 풍

경 구경도 재미있고, 기분도 즐겁다. 책을 읽듯 거리를 읽는다. (…) 최단 거리로 헤

매지 않고 도착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세계. 원래 헌책방 순례는 자본주

의 원리와도 경제 효율과도 관계없으니까. 헌책방 순례는 잘 안다고 생각했던 거리

를 미로로 바꾸어버린다. 이것이야말로 헌책의 힘이다. 

_오카자키 다케시(61, 91쪽) 

·

·

이번에 걸었던 도쿄 역과 긴자는 독특한 역사와 풍속이 있어서 무척 흥미로웠다. 이

들 거리에 있는 헌책방은, 헌책방이면서 동시에 도쿄라는 곳을 내내 지켜본 시대의 

목격자이자 증인이다. 그들은 이 나라의 한 면을 진열장에 몰래 조용히 섞어두고 있

다. 우리가 태어난 것보다 훨씬 전에 이 나라, 이 거리에 살았던 사람들의 즐거움과 

숨결이 현재로 살그머니 이어져 헌책방 여기저기에 가로누워 있는 것이다. 그것을 

느끼는 것은 몹시 자극적인 일이었다. 

_가쿠타 미쓰요(8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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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여기서 나를 기다린 것 같아 기쁘다” 

서른일곱 살. 이렇게 다 자란 인간이, 헌책방 순례를 통해 느릿느릿하게나마 세상사

를 배우고 있다. 헌책방이란 정말로 심오한 곳이구나. (…) 1년 동안 여러 동네의 여

러 헌책방에 들렀다. 어느 서점이든 그 서점만의 온도가 있어서, 그 온도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게는 즐거움보다 안도감 쪽이 더 컸다. 책

은 소비되고, 잊히고, 사라지는 무기물이 아닌 체온이 있는 생명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어서 어쩐지 마음이 놓였다. 

_가쿠타 미쓰요(241, 244쪽) 

★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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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속에서 

· ·

⎯⎯⎯⎯⎯⎯⎯⎯

⎯⎯⎯⎯⎯⎯⎯⎯⎯⎯⎯⎯⎯⎯⎯⎯⎯⎯⎯⎯⎯⎯



★ 차례 

│진보초│ 

│다이칸야마·시부야│ 

│도쿄 역·긴자│ 

│와세다│ 

│아오야마·덴엔초후│ 

│니시오기쿠보│ 

│가마쿠라│ 

│다시 한번 진보초│ 

특별편▪해외의 헌책방으로_가쿠타 미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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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가쿠타 미쓰요(角田光代) 

1967년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 제1문학부를 졸업했다. 1990년 

『행복한 유희』로 카이엔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1996년 『조는 밤의 UFO』

로 노마문예신인상, 1997년 『나는 너의 오빠』로 쓰보타 조지 문학상, 『납치여행』으

로 1999년 산케이아동출판문화상 후지 텔레비전상, 2003년 『공중정원』으로 부인

공론문예상, 2005년 『대안의 그녀』로 나오키상, 2006년 『록 엄마』로 가와바타 야

스나리 문학상, 2007년 『8일째 매미』로 중앙공론문예상, 2012년 『종이달』로 시바

타 렌자부로상을 받았다.  

그 밖의 작품으로 『언덕 중간의 집』 『보통의 책읽기』 『잃어버린 것들의 나라』 『이 책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죽이러 갑니다』 등이 있다.  

  

오카자키 다케시(岡崎武志) 

1957년, 오사카 히라카타 시에서 태어나 리쓰메이칸 대학을 졸업했다. 고등학교 국

어 교사와 잡지 편집자 생활을 거친 뒤 프리라이터와 서평가로 활동중이다. 헌책을 

좋아하여 서적 잡지 『SUMUS』의 동인으로 활동했다.  

저서로 『장서의 괴로움』 『독서의 기술』 등이 있다. 

옮긴이 이지수 

고려대학교와 사이타마대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 문학을 공부했다. 편집자로 일하

다가 번역가로 전향했다. 텍스트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옮기는 번역가가 되기를 꿈꾼

다. 옮긴 책으로  『사는 게 뭐라고』 『죽는 게 뭐라고』 『자식이 뭐라고』 『니체의 인간

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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